
자원재생공사를 즉각 폐쇄하라!
폐비닐 발생수량조차 파악 못해 … 불법소각·방치도 심각수준

농어촌에서 버려지는 폐비닐이 심각한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으나 환경당국은 아직 정확한 발생량조차 파악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재생공사는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저질 폐비닐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가 거절당한 것

으로 밝혀졌다.

자원재생공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연간 폐비닐 발생량 23

만8000톤 가운데 40%인 14만2000톤이 불법으로 소각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단순한 추정일

뿐으로 정확한 공급량과 발생량은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폐비닐 처리 사업소 6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곳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해마다 2만톤 이상을 제대

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2만7000톤이 사업소 야적장에 쌓여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에 수출하는 폐비닐의 양은 연간 3000톤에 불과하며 수출 상대국도 대부분이 후진국에 집중돼 있다.

자원재생공사는 국내 재생산기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저질 폐비닐을 북한에 제공하기 위해 2002년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북한은 양질의 폐비닐을 요구하며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비닐 발생량 통계는 수거 및 처리업무 추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데도 자원재생공사가 통계자료

마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2002년 7월부터 다른 재활용품과 마찬가지로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

서도 분리수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전체 25개 구청 가운데 23개 구청이 분리수거제도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등이

비닐봉투를 별도로 수거하지 않아 제도 도입사실을 아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많은 아파트에 플래스틱류, 빈병, 종이류 분리함만 있을 뿐 비닐봉투 분리함은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8월 한달동안 비닐봉투 분리수거 집계현황을 보면, 광진구 100㎏, 종로구 200㎏, 용산구 480㎏ 등에 그쳤다.

가내수공업 공장이 밀집돼 있어 1996년부터 비닐봉투 분리수거를 실시해온 성동구는 2001년 월평균 비닐봉투

분리수거량이 29톤에 달했다.

환경부는 비닐 분리수거제도 실시 3달이 되도록 분리수거 실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1회용 비닐봉투는 한해 150억장(11만톤)에 이르며, 비닐봉투에0는 불에 탈 때 발암물질

인 다이옥신이 나오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켜왔다.

분리수거가 가능한 비닐봉투는 음식물 등이 묻지 않은 깨끗한 봉투만 해당되며, 흰색과 나머지 색깔로 나눠

수거된다. 수거된 비닐봉투는 플래스틱류 등으로 재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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